
다들 잘 있을까. 거짓말 같은 시절. 꽃은 피건만 계절은 없고, 저녁

은 있건만 잠들지 못하는 세상. 나서는 식구의 뒷모습에 부적을 쓰고, 

거짓말 같은 부고들로 하루가 간다. 어디서 왔을까. 이 시절은. 서로의 

얼굴을 바라 볼 수 없고 멀찍이 걸어야만 하는, 어둡고 무거운 이 시절

은 어디서 왔을까. 거짓말이었으면….

따뜻한 말 한 마디 주고받을 수 없는 오늘.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

을까. 모두가 아픈 오늘. 병실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무

엇을 할 수 있을까. 환한 꽃다발 품고 서로의 병실을 찾자. 언젠가 거

짓말처럼 끝날 일이라 믿으며, 그렇게 희망의 법문을 주고받으며 서로

의 병실을 찾자. 이 봄이 가기 전에, 저 꽃들이 지기 전에. 

죽음이 삶이 된 이 시간에도 돌아온 꽃들로 계절은 자라고 따뜻한 

바람으로 풍경은 넓어진다. 우리 예전처럼 마주앉아 깊은 계절이 되

고, 손잡고 걸으며 따뜻한 풍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. 

모두에게 꽃을 보낸다. 모두의 안부를 묻는다. 다들 잘 있기를…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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